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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보러서울갑니다 …양손가득역귀성객증가

명절선물한가득들고발걸음분주

마중나온시민들손잡고함박미소

마스크벗고추억많이쌓고싶어

코로나19로얼굴을못뵀어요. 이번설부터

는부모님께좋은소식만들려주고싶어요.

설연휴를이틀앞둔19일오전광주서구유

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터미널에는명절선물을양손가득들고걸음

을재촉하는이들부터큰배낭을메거나캐리어

를끄는사람들로붐볐다.

한시민은손에짐이너무많아손수레를끌며

겨우이동했고,좌석예매를마친귀성객들은고

향에전화로도착시간을알리는등명절임을실

감케했다.

취업소식을부모님께전하기위해설렌마음

으로터미널을한걸음에도착한청년도눈에띄

었다.

취업에성공한사회초년생김모씨(27)는 코

로나19 동안자취방과학원만오가며공부하느

라부모님도뵙지못했다 며 부모님께드릴내

복과용돈을챙겼다.올해부터는떳떳하게좋은

소식만전해드리고싶다 고말했다.

서울에있는아들을보러역귀성길에오른노

부모들도많았다.

아들집에서명절을보내기위해서울행버스

표를예매한박순자씨(71 여)는굴비와떡이들

어있는보따리를가득들었다.

박 씨는 자식들이바쁘다보니직접서울에

가서얼굴도보고밥을챙기러간다 며 아직건

강하니움직일만하다. 거리두기도해제됐는데

손주들과좋은추억을많이남기고싶다 고말

했다.

이날오후1시께광주송정역도부모님께드릴

선물을두 손 가득 들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이들을마중나온가족들로붐볐다.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뵐 생각

에설레는표정을띠고있었다. 연휴를맞아휴

가를나온군인들과한복을차려입고기차에서

내리는어린아이도볼수있었다.

한복을입고부모님과함께인천에서온김시온

양(6)은 할머니, 할아버지를뵙고새해인사를

드리기위해한복을입고왔다 며 건강하게오래

사시길기원하며새배를드리겠다 고말했다.

함께온어머니박은정씨(35 여)는 멀리있

다보니자주내려오지못했다.설날에찾아뵙는

건오랜만이라한복을입고나섰다 며 아이도

유치원에서 한복 입는 법을 배웠다. 부모님이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것 같다 고 환하게 웃었

다.

대전에서대학생활을하는김예린씨(22 여)

는 학교시간표가맞아조금빨리고향에내려

올수있었다. 추석이후로오랜만에뵙는어머

니께드릴꽃을한송이샀다 며 부모님과시간

을보내다가할머니,할아버지댁도찾아뵙고연

휴기간동안가족들과행복한시간을보낼계획

이다 고말했다.

역사에서 딸 가족을기다리던김순옥씨(67

여)는 지난추석때오지못했던딸이손주들을

데리고온다는소식을듣고마중나왔다 며 맛

있는음식을많이해주기위해장도봐뒀다. 오

랜만에손주들을볼생각에너무기쁘다 고말

했다. /민찬기 김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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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설연휴앞둔터미널 송정역가보니

광주 전남설연휴전날 교통사고최다

10건중3건발생

설명절연휴전날, 광주 전남지역에서교통

사고가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19일한국교통안전공단광주전남본부가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

에따르면광주 전남지역전체교통사고는연휴

전날과연휴기간총753건이발생했다.

그중설명절연휴전날교통사고가가장자주

발생했다.

연휴 전날 244건(32.4%), 연휴 첫날 163건

(21.6%),연휴셋째날127건(16.9%),연휴넷

째 날 118건(15.7%), 연휴 둘째 날 101건

(13.4%)등순이다.

연휴기간보다귀성길이시작되는하루전날교

통사고가더자주발생한다는의미로여기에맞춘

교통사고감소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등유관기관과고속도로휴게소에서안전띠,졸

음운전,음주운전교통사고예방을위한캠페인

을실시한다.

또화물차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화물차후

부반사판과사각지대주의스티커를배포한다.

이범열교통공단광주전남본부장은 안전한광

주 전남을만들기위해서는운전자들의운전습

관개선이필요하다 고당부했다. /김혜린기자

설연휴교통혼잡을피해수도권에있는자녀집으로설을쇠러가는한노부부가19일오후광주종

합버스터미널에서선물꾸러미를들고고속버스를타고있다. /김태규기자

하남동 얼굴없는천사 …설앞두고 23번째선행

매년명절마다어려운이웃을위해나눔을실

천해온광주광산구하남동 얼굴없는천사 가

올해도잊지않고찾아왔다. <사진>

19일광산구에따르면 얼굴없는천사 로알

려진익명의기부자가설명절을앞둔지난18일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사과 50상자를 놓고 갔

다.

이기부천사의선행은이번이23번째다.

지난 2011년 설날 전익명기부를시작으로

매년명절마다조용히동행정복지센터를찾아

과일, 쌀, 떡 등 나눔 물품을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윤영봉기자

광주지검공판부는최근 6개월간위증등사

법질서방해사범 32명을적발했다고 19일밝

혔다.

검찰은 이 중 28명을 기소(구속기소 1명 불

구속기소27명)하고4명을수사중이다.

적발유형별로는권력비리유착형 범인은폐

형 친분및이해관계형등의위증사범이29명으

로가장많았다. 이외에도운전자바꿔치기, 성

매매실업주은폐등범인도피사범3명도적발

됐다.

A씨는광주시의원재임중지역구국회의원

을위한선거운동을하다가공직선거법위반혐

의로재판을받았다.A씨에게식사접대를받은

선거구민, 식당업주, 교회관계자등 3명은A

씨가식사비를결제하지않았다고위증했다.

검찰은이들이차명휴대전화를이용해적극

적으로증거인멸을시도하고위증을교사한사

실을 밝혀냈다. 전자가 무면허, 음주 상태여서

위증또는운전자바꿔치기를한사례들이있었

다. /최환준기자

증거인멸시도 …위증사범 32명적발


